일본교회의 전도와 제자양육에 대한 지도자의 태도에 관한 사례 질적 연구

I. 서론

1. [bookmark: _Hlk109761199]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교회의 전도와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조사의 목적은 일본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전도와 제자훈련에 관련된 의식과 활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연구시점에서 일본교회의 지도자들이란 담임 목사 및 목사를 비롯하여 개교회에서 설교와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 나라보다 개신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 왔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로서 입국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 첫 선교사는 알렌으로서 1984년에 우리 나라에 입국하여 21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한국에서는 그의 입국한 해를 한국 선교의 시작의 원년으로 기념하고 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
이에 비해 일본은 1873년 2월 금교령 이전에도 선교사들이 들어 왔지만 적극적인 선교는 하지 못하였다. 구마모토양학교에서 평신도로서 가르친 제인스나 삿포로농학교에서 가르친 클라크 등은 기독교적 영향력을 주었으며 전도를 통하여 신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1873년 2월 금교령이 철폐와 함께 적극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보다 11년 앞서 있지만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2021년 현재 개신교인이 2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하여 **기독일보, 2021. 12. 10일** 일본은 2016년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의 통계에 따르면 190만 명이 되어 평균 0.96퍼센트가 된다. 그것도 전 기독교인 인구의 60%가 토오쿄오와 카나가와현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 부분의 지역에서 1%미만이 되고 있다. ** https://www.nippon.com/en/features/h00200/**
일본에서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본인은 특별히 일본교회 지도자들의 전도와 제자양육에 대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집중적으로 일본교회 지도자들의 이에 대한 태도를 연구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2. [bookmark: _Hlk109761219]선행연구 고찰
    세계관의 관점에서 일본선교 전략을 연구한 것은 진설헌의 2020년 박사 학위 논문으로서 “일본 복음화를 위한 엘렝틱스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가 나왔다. **진설헌.”일본 복음화를 위한 엘렝틱스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20**
전도와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의 주된 영역이기 때문에 리더십과 교회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본 주제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기에 선행연구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곽찬영 **곽찬영, “원필연 목사 리덧비을 통한 교회성장”(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로 목회 리더십의 결과라 규정하며 원필연 목사의 리더십으로 전주 바울교회가 성장하고 조직을 갖춘 사례를 주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회성장, 카리스마 리더십이 교인들을 수용하였으며 목회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동력을 얻었고 그 결과 목회 효능감과 교회성장의 결과를 이룩하였음을 밝혔다. “ **장성대, “목회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회자에 대한 식구의 신뢰도를 중심으로”, 선문대 박사학위논문, 2022. 26.에서 재인용**
김동진**김동진, “선교적 리더십 개발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8)**
1) [bookmark: _Hlk109761249]리더십에 관한 이론
리더십은 “개인적 특성(trait),  행동, 타인에 대한 영향력, 상화작용 형태, 역할관계, 한 관리직책의 점유 및 영향력의 합법성에 관한 타인들의 지각 등에 의하여 정의 되어 왔다. (김동진 36.)

1. 리더십이란 ‘집단의 활동을 공동의 목표로 지향케 하는 한 개인의 행동’이다
2. 리더십이란 ‘한 상황 성령혹에서 행사되어지며,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명시된 목표의 달성을 지향하게 하는 대인간의 영향력’이다.
3. 리더십이란 ‘기대와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을 주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4. 리더십이란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 딸 행동하면 그 결고ㅓㅏ(이익 대 비용의 비율)가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다. 
5. 리더십이란 ‘집단의 한 구성원이 다른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과한 행동양식을 규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특정지어지는 특수한 유형의 관력관계’이다.
6.  리더십이란 ‘O의 행위가 P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P는 그러한 영향력 행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 변화를 P자신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한 영향력 과정’이다. 
7. 리더십이란 ‘조직의 일상적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 증대’를 말한다. 

  이와 같이 리더십에 대한 정의도 수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다양하게 정의되어저 왔다. 곧 이러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존 맥스웰은 리더십을 한 마디로 ‘영향력’이라고 정의한다. (안승오, 190쪽) (김동진, 36.에서 재인용)
[bookmark: _Hlk109659498]  켄 플랜차드(Ken Blsanchard)는 “성공적인 리더십의 열쇠는 권위가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말했다. (Warren Bennis ㆍburt Naus, Leaders, 김원석 역, 『리더와 리더십』(서울: 황금 부엉이, 2007), 23쪽. )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리더십을 정의하면, ‘리더십은 한 지도자가 자기가 이끄는 단체나 혹은 조직에게 그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단들어 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진 37)

전도와 제자훈련은 교회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회성장에 전체를 일반적으로 다루는 선행연구에 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한다. 

2) [bookmark: _Hlk109761281]교회성장 이론 
(1) [bookmark: _Hlk109761309]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 이론
a. [bookmark: _Hlk109761339]동질집단원리 
  한 개인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키기 위하여서는 그가 소속되어진 문화적 장벽, 가족 간의 혈연, 신분적 위치, 사회적 상황들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만한다. 그리고 개종하더라도 그들이 소속되어진 문화나 신분이나 혈연이나 사회 속에서 변함없이 소속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김동진 14.).

b. [bookmark: _Hlk109761362] 종족집단원리 
[bookmark: _Hlk109660638]  맥가브란은 “족속을 기독교화하는 일에서 필수적인 것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나, 새로운 개종자가 회심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족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한 중생을 경험해야 한다. 새신자들을 그들이 사회로부터 떼어내는 것-그들이 불신 친척들에 의해0서 쫓겨나도록 하는-또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명확하지 않은 새신자들이 불신자들에 의하여 압도당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족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개종운동이 실패할 수 있다”(Donald A. McGavra, “The Bridges of God” 30.)라고 하였다. 

c. [bookmark: _Hlk109761377]복음의 수용성의 원리
  
[bookmark: _Hlk109661024]    “어떤 동질 집단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반면, 복음에 대하여 저항적인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복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안승오, 박보경, 221쪽) 

d. [bookmark: _Hlk109761398]토착적 교회의 원리

[bookmark: _Hlk109665617][bookmark: _Hlk109671553]  토착화는 라틴어 indienus에서 유래했으며, indigene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토착민’이며, 형용사인 indigenous의 의미는 ‘토착적인, 자연적으로(흙에) 속하는”이다. 따라서 indigenization은 그렇지 않은 것을 토착적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 대백과사전』 즉 토착이란 ‘토양에 뿌리내림’(김광식, 25.)이다. 건강한 토착화를 위해서는 문화를 중요하게 이해해야 한다.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2), 371, 송명환 126에서 재인용). 네비우스 선교 정책 역시 이 원리를 따랐다. 자립, 자치, 자전을 통하여 토착화 교회를 세워나간 것과 같이 토착화 신학은 복음과 문화 그리도 교회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난다. “이 원리들은 적절하게 이해될 때 복음의 전차를 위하여 대단한 가치를 소유한다. 또한 이 원리들은 모든 교회성장 연구생들에 의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539.) 

(2) [bookmark: _Hlk109761438]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 이론
  와그너의 공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맥가브란의 이론을 북미지역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안승오, 박보경. 211.)

a. [bookmark: _Hlk109761481]건강한 교회의 일곱 가지 원리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에 있어서 일곱가지 원리를 서술하면, “목사의 역할, 평신도의 역할, 교회의 규모, 교회의 구조, 교회의 구성, 효과적인 전도방법, 성장을 위한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한다. (김동진 18)
첫째는 “성장하는 교회의 표적 중의 하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유능한 목회자인데 그러한 목회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회로 하여금 성장을 위한 촉매 작용을 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C. Peter Wagner, Effective Body Building, 10, 한금석, 『교회 성장학』, 69쪽에서 재인용) 이것은 목사의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특별한[footnoteRef:1] 은사를 주셨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했던 것이다.  [1: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75, 김동진 19.에서 재인용] 

두 번째 표적은 평신도에 있다. 피터 와그너가 말하는 평신도운동이란 “평신도로 하여금 전도, 말씀연구, 기도, 봉사, 헌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자립, 자치, 자영하게 하는 것이다.  평신도로 하여금 교회성장에 참여케 하는 것은 성장에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다.”[footnoteRef:2]   [2: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71, 한금석 71. 재인용] 

세 번째 표적은 교회의 규모가 교회성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표적은 교회의 조직이다. 
다섯 번째 표적은 교회의 구성이다. 피터 와그너의 “동질성 구성단위의 원리란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이들은 문화적 배경도 같고 서로 함께 모이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footnoteRef:3] [3: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교회성장의 원리: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171쪽, 김동진 20쪽에서 재인용] 

여섯 번째 표적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그 지역에 알맞은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인데, 로버트 슐러목사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교회가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알아 보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아울러 그 지역에 알맞은 전도방법을 철저한 분석에 의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footnoteRef:4] [4:  한금석, 『교회성장학』 73쪽] 

일곱 번째 표적은 성장을 위한 우선순위에 있다. 피터 와그너는 “세 가지 성경적 우선순위를 헤이몬드 오트런드 모가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footnoteRef:5]  [5: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교회성장의 원리: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171쪽, 김동진 20쪽에서 재인용 ] 


첫째 우선순위인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첫 단계로써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에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서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다. 이것은 두 곳에 초점을 맞추는데 재크 하일스는 이 두 초점을 희랍어 케리그마(kerygma)와 디아코니아(diakonia)로 표현하였다. 

(3) [bookmark: _Hlk109761520]3세대 교회성장학자들의 통전적 교회성장이론

        1990년대 이후 3세대 교회성장학자들은 그 동안 지적되었던 “숫자에 집착하는 교회성장의 태도, 성서적 근거의 부족과 교회론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지적 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둘이 있었다. 3세대 교회성장학자들은 2세대 교회성장학자들의 편향된 접근을 비판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교회성장학을 위해 노력하였다.[footnoteRef:6]  [6:  안승오, 박보경, 『현대선교학개론』 212, 213쪽 김동진 22쪽에서 재인용] 


a. [bookmark: _Hlk109761558]오를란도 코스타스

  오를란도 코스타스는 교회의 통전적 확장(Holistic Expansion)이라는 개념을 공식화시켰다. 그는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건설적 비판자였다. 특히 기존의 교회성장이론이 지나치게 방법론에 치우침을 우려하면서 건전한 교회성장이론을 위한 신학적 성장을 강조하였다. 코스타스에 있어어 교회성장은 선교의 표징을 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임시적이며 잠정적인 목표일 뿐이라고 하였다. [footnoteRef:7] [7:  Orlando Costas, Christ Outside the Gate: Mission Beyond Christendom, 김동진 22쪽에서 재인용] 

  코스타스는 교회성장은 교회의 선교적 행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특징으로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통전적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4 가지 차원의 성장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교회의 성장은 크게 숫자적 성장, 유기체적 성장, 개념적 성장, 그리고 성육신적 성장의 차원이 있는 데 4가지 다른 차원이 상화 연결된 방식으로 교회의 통전적 성장이 일어난다[footnoteRef:8]  [8:  Orlando Costas, Christ Outside the Gate: Mission Beyond Christendom, 김동진 22쪽에서 재인용] 


b. [bookmark: _Hlk109761579]에디 깁스

  에디 깁스는 “그의 책, 『나는 교회성장을 믿는다』(I believe in Church Growth)에서 교회성장의 성서적 근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제시하였고, 또한 그는 초기 교회성장의 접근을 시장중심 전근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교회성장의 선교중심 접근을 주장했다. [footnoteRef:9] 그는 “통전적 교회성장을 위한 4가지 요소를 Growing Up성장, growing Together 성장, Growing Out성장, Growing More의 성장”[footnoteRef:10]이라고 이야기한다.  [9:  안승오,박보경, 『현대선교학개론』, 213쪽 김동진 23쪽에서 재인용]  [10:  박보경, “한국교회 통전적 교회성장의 모색”, [교회의 신학』 제69집(2007), 140-142쪽, 김동진 23쪽에서 재인용] 


c. [bookmark: _Hlk109761596]찰스 밴 엥겐 
  찰스 밴 엥겐은 “교회성장의 교회론을 탁월하게 정립하면서 교회성장의 신학적 피상성을 극복하는 데 공헌한 동시에 초기 교회성장학을 건설적으로 비판하변서 통전적 교회성장”[footnoteRef:11]을 지향했다. 그는 맥사브란의 ‘추수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추수의 신학이 하나님 나라 대신 교회를 신학의 중심에 위치하게 하고 결국 교회의 충실함이 수적 성장으로만 평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한다.”[footnoteRef:12] [11:  안승오, 박보경, 『현대선교학개론』 213쪽 김동진 26쪽에서 재인용]  [12:  박보경, 『통전적 복음주의 선교학』, 242쪽 김동진 26쪽에 재인용] 

찰스 밴 엥겐은 그의 책, 『The Growth of the True Church』에서 숫자적 교회성장에 대하여 초기 교회 성장학자들의 입장과는 다소 변경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숫자적 성장에 대한 단순한 강조를 벗어나서 ‘성장에 대한 열망’(the yearning for growth)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통전적 교회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초기 교회 성장학자들의 지나친 숫자적 성장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비판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반기를 드는 태도를 거부”[footnoteRef:13]하였다. 그는 “성장을 갈망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원하는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적 성장은 상황의 복합적인 조건에 달려 있다. 이점에서 교회가 성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footnoteRef:14]고 하였다.  [13:  박보경, “통전적 관심의 교회성장과 전도”, 『선교와 교회성장』 제 7집(2003), 144-145쪽, 김동진 27쪽에서 재인용]  [14:  Elmer L. Towns et al. Evaluating the Church Growth. 김원석 역,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190쪽. 김동진 27쪽에서 재인용] 

그리고 그는 교회성장학의 신학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는 교회성장학의 신학이 아니라 교회 성장학적 신학을 계발할 시간이 되었다. 확실히 여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회성장학적 신학의 패러다임을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footnoteRef:15] [15:  Elmer L. Towns et al. Evaluating the Church Growth. 김원석 역,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190쪽, 김동진 27쪽에서 재인용] 


d. [bookmark: _Hlk109761617]크리스천 슈바르츠
크리스천 슈바르츠는 “자연적 교회성장운동으로 초기 교회성장 운동을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footnoteRef:16] 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 부여하신 생명체적 잠재력을 풀어 놓아 스스로 운행하도록 할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 자연적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여덟가지 질적 특성이 모두 65%이상이 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footnoteRef:17] 서울신학대학 최동규는 자연적 겨ㅛ회성장에 대하여 고엏ㄴ점과 약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적 교회성장의 이론은 그 동안 제시된 교회의 유기체성을 발전시켜 생명체의 성장원리에 근거한 교회성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숫자 중심의 영적 사고로부터 질적 특성에 집중하는 원리적 사고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 그리고 유기체적 원리에 의해 한 교회의 무한한 성장이 아니라 번식에 의한 성장을 강조한 것은 근대적 사고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좋은 공헌점이라고 볼 수 있다.”[footnoteRef:18]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교회성장의 이론은 “몇 가지 심대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째, 자연적 교회성장 이론은 통전적 교회성장의 관점에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하나님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전혀 잘하지 않고 있다. 둘때, 그것은 교회의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뿐 교회성장의 또 다른 요소인 교회 외부의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셋째,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할 사조적 사명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드러내야 할 것은 단지 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선교적 본질을 포함한다.”[footnoteRef:19] [16:  안승오, 박보경, 『현대선교학개론』, 213쪽. 김동진 28쪽에서 재인용]  [17:  Christian A. Schwartz, “Natural Church Developmente”, 정진우 외 공역 『자연적 교회성장』(서울: NCD, 1999), 10쪽에서 재인용. 김동진 28쪽에서 재인용]  [18:  최동규,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시론” 『선교신학』 32집, (2013), 244쪽. 김동진 28쪽에서 재인용]  [19:  최동규,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시론” 『선교신학』 32집, (2013), 244쪽. 김동진 28쪽에서 재인용] 


3) [bookmark: _Hlk109761668]교회성장에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 41

학자들의 교회성장에 대한 논의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바람직한 교회성장은 성경적 근거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성장의 신학은 반드시 성경신학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성경의 권위와 영감교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다.”[footnoteRef:20] 두 번째 교회성장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footnoteRef:21] 데이비드 호킹은 “교회성장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영역이다. 이것은 각 지역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 내적으로 성장함을 말한다. 더불어 그는 교회성장과 또 다른 국면으로 숫자의 증가 영역이라고 말한다.”[footnoteRef:22] 김연택은 교회성장의 다섯 가지 원리를 “그의 저서 『목회와 성장』에서 제사하였는데 살펴 보면,[footnoteRef:23] [20:  김연택, 『목회와 교회성장』(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6), 57쪽 김동진 31쪽에 재인용]  [21:  김은일, 『교회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서울: 쿰란출판사, 2008), 26쪽 김동진 31쪽에서 재인용]  [22:  김은일, 『교회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서울: 쿰란출판사, 2008), 27쪽 김동진 31쪽에서 재인용]  [23:  김연택, 『목회와 교회성장』, 68쪽 김동진 31쪽에서 재인용] 


  첫째, 과정원리이다. 이 원리는 모든 교회성장 원리들과 공유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교회성장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피라미드 원리이다. 피라미드는 기초의 너비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듯이 교회의 영적 성장은 반드시 질적 성장으로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셋째, 새로운 사역개발의 원리이다. 교회는 새로운 사역을 개척할 때 성장을 가져온다. 
넷째, 동질성의 원리이다. 동질성의 원리는 교회가 사회학적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해 주는 것이다. 
다섯때, 지도력의 원리이다. 교회 내 회중 가운데 크게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첫째는 교회의 내적 유지를 위한 지도자들이고, 둘째는 교회의 외적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두 지도자 간에 수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지도자들을 균형있게 모집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footnoteRef:24] [24:  김연택, 『목회와 교회성장』, 88쪽 김동진 32쪽에서 재인용] 


  위의 내용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바람직한 교회성장에 있어서 지도력의 원리인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와그너는 “목회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교회성장의 밀접한 관계성을 다이어그램에 의거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footnoteRef:25] [25:  한금석, 『교회성장학』, 88쪽. 김동진 3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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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로서의 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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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의 수행

  위의 그림에 의하면 “좌측으로 갈수록 목회자의 리더십이 강해지고 우측으로 갈수록 회중의 리더십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와그너의 연구에 의하면 목회자의 리더십 역할이 점차 증가할수록 그리고 회중의 리더십이 감소할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와그너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가 일선 행정이나 경영보다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지킬 때 교회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둘째,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자는 목표설정자이어야 한다. 평신도들에게 목표를 설정케하고 자신은 일꾼으로 직접 현장에서 뛰는 목회자일수록 교회성장의 잠재력은 떨어지게 된다. 셋째, 현장감독형의 목회자 보다는 관리자(manager)형의 목회자일 경우 교회성장의 잠재력이 더 크다. 넷째,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자는 지도자와 설비자(equipper)의 양면을 적절히 수행하는 사람이다.”[footnoteRef:26] [26: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한금석, 『교회 성장학』 119쪽에서 재인용. 김동진 33쪽에서 재재인용] 

또한 피터 와그너는 “이러한 교회성장을 위하여 목회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건을 제시[footnoteRef:27]하고 있다.  [27: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한금석, 『교회 성장학』 120쪽에서 재인용. 김동진 33쪽에서 재재인용] 

첫째, 목회자는 교회성장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둘째,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셋째, 목회자는 사역을 교인들과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목회자는 교인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방해하는 신학을 과감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footnoteRef:28] [28: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41-42, 한금석, 『교회 성장학』 120-121쪽에서 재인용. 김동진 33쪽에서 재재인용] 


김동진은 “그 동안 한국교회를 볼 때에도 한국교회가 ‘교회중심주의, 교회 지상주의, 성장제일주의 등, 교회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실용주의적 교회관’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배타적이며 권위적인 존재가 되었다”[footnoteRef:29]는 한국일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선교적 리더십은 곧 교회를 건물중심의 교회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footnoteRef:30]고 주장하고 있다.  [29: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238쪽. 김동진 89쪽에서 재인용]  [30:  김동진, 90쪽]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 에디깁스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을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과거회귀에서 현실참여로의 전환이다. 두 번째, 마케팅적 모티브에서 선교적 모티브로의 전환이다. 이것은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은 회중을 불러 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 관료적 계측 구조에서 사도적 네트워크로의 전환이다. 권위는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뢰와 존경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지도력은 사도적이 되어야 하며 관료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footnoteRef:31] 네 번째, 집단적 가르침에서 개인적 멘토링으로의 전환이다. 다섯번때, 대중적 설교가에서 내면적 영성가로의 전환이다. 여섯 번째, 보는 예배에서 느끼는 예배로의 전환이다. 일곱번째, 기다리는 전도에서 찾아가는 전도로의 전환이다. 여덟번 째, 수동적인 교인에서 활동적인 신자로의 전환이다. 마지막으로 닫힌 공동체에서 열린 공동체로의 전환이다. 에디 깁슨은 다음세대 교회회는 이러한 9가지 방법의 전환을 통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ootnoteRef:32] [31:  Eddie Gibbs, Next Church, 임신희 역, 『넥스트 처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29, 59쪽 요약 발췌. 김동진 90쪽에서 재인용]  [32:  김동진 91쪽] 


4) 교회성장에 있어서 선교적 리더십의 실례
a. 포천 시냇물 흐르는 교회[footnoteRef:33] [3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d=0011218906&code=6122111&cp=nv(국민일보2017. 01.23 입력, 2022. 7. 27접속).] 

“1995년 12월에 경기도 포천 신북면 계류리에 위치한 시냇물 흐르는 교회에 터 잡은 정종찬 목사는 난감했다. 장년 성도는 5 명. 당시 어머니까지 모시던 정목사 가족(7명 수보다 적었다. 교회의 예산은 200만 원이었다. 사례배는 커녕 교회 전기세 내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라도 해야겠다.” 승합차로 동네 고등학생들을 등학교 시키는 일을 시작으로 빈병ㆍ생수 배달을 4~5년 가까이 했다. 10년쯤 전부터는 고물 장수를 시작했다. 
  그 즈음 포천시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목사가 고물상을 한단다.” “일도 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애들도 넷까지 낳고 산다더라” 정 목사 귀에 닿은 자신에 대한 얘기는 비난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칭찬과 자랑에 가까웠이다. 동네 사람들은 관심ㅇ 벗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정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 봐왔던 것이다. 
일만 하는 그를 본 게 아니었다. 버림받은 동네 조손가정 자녀를 수년째 돌보는가 하면 농번기에는 주민들을 위해 교회 식당을 활짝 열어놨다. 폭설이 쏟아지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 집 앞부터 청소하면서 교회 나오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정 목사를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고물을 모아 집 앞에 내놓으면서 다른 고물 장수가 가져가려고 하면 “그건 우리 목사님 드려야 한다”며 실랑이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정 목사가 이사왔을 때 돌멩이를 던졌던 주민들의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목사는 부임 초기부터 마을 회의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다. 금전 대신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어르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듣기만 하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7~8년쯤 지나니 마을에서는 회게 장부를 정 목사에게 맡겼다. 2년쯤 지난 뒤에는 아예 마을 총무 직함을 달아줬다. 박영해(73세) 노인회장은 “솔선수범하면서 일도 잘하고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라서 모두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2016년은 기념비적인 해다 교회 부임 21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 2명을 세우면서 조직 교회가 됐다. 재정적으로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 교회로 변신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사례비를 받게 됐다. 부임 이래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성도는 50 명 안팎으로 불었다. “
 위의 사례는 한국일교수가  “그러므로 선교적 리더십은 곧 교회를 건물중심의 교회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footnoteRef:34]고 주장한 선교적 리더십의 좋은 본보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4:  김동진, 90쪽] 

또한 피터 와그너는 “이러한 교회성장을 위하여 목회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건을 제시[footnoteRef:35]하고 있다.  [35: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한금석, 『교회 성장학』 120쪽에서 재인용. 김동진 33쪽에서 재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피터 와그너가 제시하는 목회자가 교회성장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각해 볼 점도 있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 목회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첫째, 목회자는 교회성장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둘째,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셋째, 목회자는 사역을 교인들과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목회자는 교인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방해하는 신학을 과감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 하였는 데, 위의 사례의 경우 셋째 사역을 교인들과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목회자는 교인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방해하는 신학을 과감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목회 현장의 상황에 따라 상황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bookmark: _Hlk109838215]고성 선한이웃교회[footnoteRef:36] [36:  김세진, 윤희윤, 백정훈, 『마을을 섬기는 교회』(서울: 뉴스앤조이, 2012). 42-47쪽. 김동진 95쪽에 재인용] 

    “ 강석효 목사 부부가 1999년에 선한이웃교회(당시 영오감리교회)는 문 닫는 교회였다. 전임자가 교회를 떠난지 오래되었다. 교인도 없고 예배도 없는 곳이었다. 강 목사는 동네 구석 구석을 다니며 독거노인들을 살폈다. 영오 지역은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방치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악기 레슨과 프로그램을 진행할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에 아이들은 아동센터와 교회에 나오면 변하게 된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 아동센터의 교육 과정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골에 살며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꾸려졌다. 박물관 체험, 등산과 목욕, 흥미와 특기에 다라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배우게 했다. 강석효 목사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집을 나나서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 대부분 혼자 된 할머니들이기에 이들을 방문해서 수리할 곳은 없는지 , 반찬은 없는지, 과일과 쌀까지 구석구석 살피면서 봉사 단체를 소개하여 연결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혹 죽고 난 이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을까 걱정하는 이들에게 장례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한다. 
강석효 목사의 문 닫는 교회에 다시 문을 열면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돌보며, 독거 노인들을 살피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선한 이웃이 되고 또한 섬김과 사랑으로 성육신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이들에게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교회로 등록되어지는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선한이웃교회의 경우에도 선한이웃교회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방식이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버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공통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선교에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면에서 직접 발로 뛰는 것 보다는 성도를 훈련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케 한다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네는 전통적 방법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선한이웃교회 같이 아예 문을 닫는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 아산 송악교회[footnoteRef:37] [37:  김세진, 윤희윤, 백정훈, 『마을을 섬기는 시골교회』, 130-135쪽 김동진 95쪽에서 재인용] 

  “이종명 목사가 1993년도에 송악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송악면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ㅣ 목사는 농촌목회연구회를 하며 농촌목회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곳에 부임하면서 친환경 농법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 목사는 유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마을로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 장소를 믿지 않는 이들도 편하게 올 수 있게 마을회관에서 열었다. 
  교회에서도 농민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친환경 쌀과 채소등을 먼저 생산했다. 여러 번 시행착오가 가있었지만, 지금은 농사짓는 교인 대부분이 친환경 농법을 이용해 농사를 짓게 되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유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유기 생태에 눈을 뜨게 되면서 지역의 다른 부분도 유기적으로 바뀌었다. 송악면에 있는 송악초등학교 급식 재료로 유기농으로 바꾸었고 송악교회에서 운영햐는 송악골어린이집도 친환경 농산물로 식단을 짜고 매주 하루씩은 들로 산으로 생태 체험을 한다. 친환경 농산물과 급식을 하니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친환경 농사를 지어보넸다면 젋은이들이 이사를 오게 되고 아이들을 건강한 환경에서 기르겠다는 부모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이 살아 나자 교회의 교인들이 늘고, 특히 젊은 교인들이 늘면서 아이들도 청년들도 많아졌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힘을 받았고, 교인들이 교회를 향한 구심력보다 지역을 향한 원심력이 더욱 강하게 되었다. ‘한삶이”조합,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시민 단체 증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에 송악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 이뤄진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인들은 유기 농사에 대한 칭찬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송악교회의 경우에도 농촌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 농법 보급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공동체와 소통을 하게 되어 성공적인 선교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경우에 목사가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커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5) 선교적 리더십의 개발
  
  이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선교적 리더십은 어떻게 개발 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 보겠다. 김동진은 그의 논문 “선교적 리더십 개발을 통한 교회성장방안”에서 1. 선교적 인식의 전환 2. 영적 능력개발 3. 비전과 전략 개발 4. 소통을 위한 경청과 공감의 기술개발의 네 가지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footnoteRef:38] 이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38:  김동진, 97~102] 


(1) [bookmark: _Hlk109849626]선교적 인식의 전환
   
  안승오는 『현대 선교의 핵심주에 8가지』라는 책에서 다원주의 시대의 선교에 대한 자세를 4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또한 선교적 리더십에서 가져야 할 선교적 인식이라고 생각하기에 요약해보면, 첫째, 독선적 모습에 대한 탈피, 둘째, 선명한 복음을 소유하라. 셋째, 분량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넷째, 철저한 겸손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있다.

(2) [bookmark: _Hlk109849672]영적 능력 개발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영적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적 전압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한다. 

(3) [bookmark: _Hlk109849701]비전과 전략 개발
  그 지역과 선교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개발을 연구하는 것이 선교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지 혹은 관계적 사랑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필요를 채워준다던가, 맞벌리 부부가 많은 지역에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지역은 아동지역센터를, 지역민들이 노인분들이 많은 경우에슨 노인복지, 요양보호, 봉사단체의 연계성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연구하고, 주부들의 문화적 관심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들에 맞는 취지활동, 농촌에는 농촌에 맞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러재 장터와 도시교회와 연계하여 농산품 판로개발 등등 그 지역과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4) [bookmark: _Hlk109849739]소통을 위한 경험과 공감의 기술 개발 
교회의 사역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둘 알고 마음을 영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자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2단계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라. 3단계 상대방이 가장 힘들어 하는 감정을 찾아라. 4단계 적절한 반응을 보여 주라.[footnoteRef:39]    [39:  James, E. Sullivan, The Good Lisner, 김상환 역,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 경청』(서울: 미다스북스, 2010). 6쪽 김동진 101쪽에서 재인용] 


(5) 제언
    김동진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footnoteRef:40]  [40:  김동진, 106쪽] 

  첫째, 지역에 맞는 선교적 리더십의 예들을 다양하게 연구했으면 한다. 
둘째, 교회규모와 교회역사에 맞는 선교적 리더십의 매뉴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세대별에 맞는 선교적 리더십의 개발이 필용하다고 하겠다. 
넷째, 다양한 선교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교하는 방향성도 연구해 보면 좋겠다.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그리고 교단에서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아간다면 연약한 교회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6) 일본 기독교사에서 본 교회 성장 사례
       (1) 일본 사회문화 이해
  “섬나라인 일본은 대륙으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문화의 코드를 바꾸어 가면서 사회문화를 꽃피웠다. 특이한 사실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종교적인 문화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footnoteRef:41]  [41:  진설헌, 47쪽] 

       a. 화(和) 사상과 집단주의 
  “화(和, wa) 사상의 기원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574-622)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스이코(推古) 천황의 섭정 때에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17조 헌법”을 제정하였다. [footnoteRef:42] 헌법의 제1조는 “화(和)를 귀히 여긴다”는 구절로 시작된다. 그런데 화를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제시한 것은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주질서에 가장 부합한다.’는 유교사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2:  “이것을 제정하기 일 년 전인 603년에는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성씨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관위 12계”라는 신분제도를 만들었다.” 천황제를 보다 견고히 하고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五味文彦　鳥海靖、『日本史』, 27-32. 진설헌 49쪽에서 재인용] 

  1995년에 있었던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때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 일본인들이 침착하고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고 전 세계 매스컴들은 일제히 일본의 높은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본인들에게 오래 전부터 공유되어 온 정신인 ‘화(和)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전체의 틀을 깨는 말이나 행동을 ‘공동체에 대한 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체 앞에 좀처럼 나서기를 꺼린다. 설령 그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쉽게 발산하지 못하는 것이 화의 정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화(和)의 정서’는 본의 아니게 집단 속에 개인을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본의 和의 정서 속에서 일본의 집단주의의 배경을 찾을 수 있게 된다.” [footnoteRef:43] [43:  진설헌, 50쪽] 


       b. 오모이야리(思いやり와 혼네(本音)
  “오모이야리(思いやり는 일본인의 정신성, 미의식, 예의범절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의 독자적인 개념이다. 서양 문화에서는 이것과 같은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풍토와 깊은 관련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데, 일본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지진을 비롯한 수많은 자연재앙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 피할 곳도 없다는 의식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일본사람들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만의 안전이나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였다. 그래서 배식을 받을 때나 물을 공급받을 때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 외국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하지만 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국민성이 그렇게 비쳐진 것이다. 이처럼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해 취하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그와 같은 재앙이나 난국들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의의 환경이다 사람 그리도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본인들만의 독특한 민족적 기질인 오모이야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모이야리 속에는 일본들의 ‘혼네(本音)’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기서 말하는 ‘혼네(本音)’란 그 사람의 ‘진심’ 혹은 ‘본심’을 가리키는 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표현을 가리키는 ‘다테마에(建前)와 대립되는 개념을 가리킨다. 그것은 오직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인데 여기에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진다.”[footnoteRef:44]  [44:  진설헌, 51쪽] 


       c. 메이와쿠(迷惑)와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일본 사회를 ‘메이와쿠(迷惑) 사회’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본인은 이 메이와쿠에 민감하다. 이것은 일본인들에게 공유되어져 있는 하나의 문화코드이자 세계관이다. 메이와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 보면 왜 이것이 그들의 문화코드인지 할 수 있다.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명사적 의미는 “귀찮음, 성가심, 폐, 괴로움” 등이다.[footnoteRef:45] 그런데 이것이 동사적으로 쓰이게 되면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는 하나의 규범이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폐를 키친다(迷惑をかける)”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 실례 혹은 피해를 준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곧 일본인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45:  宋村明, 『大辭林第三版』 (東京 : 三省堂, 2006), 308. 진설헌 51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메이와쿠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앟ㄴ으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었다. 자기 자신만 좋으면 무조건 모든 곳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일본이다.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좋은 일은 물론이고 좋지 않을 일도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웃은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메이와쿠는 받아들여지거나 용인될 수 없는 터부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공유되어진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고, 가치나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문화는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 라기 보다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화(和)’의 정서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메이와쿠를 끼쳤다는 것은 곧 ‘조화를 깨뜨렸다’는 의미로 죄가 된다.”[footnoteRef:46] [46:  진설헌, 52쪽 ] 

  “필자(진설헌)는 일찍부터 메이와쿠와 히키코모리와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왔는데,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된 히키코모리의 영문표기는 소리 나는대로 ‘hikikomori’이다.[footnoteRef:47] 의미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고 있지만, 현재 후생노동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교류없이 6개월 이상을 집에 칩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footnoteRef:48] 히키코모리의 원인으로는 주위사람들과의 마찰에 의함 스트레스나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NHK복지 네트워크에 따르면 2005년도 히키코모리 환자는 ‘16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가끔 외출하는 정도의 경우(준히키코모리)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 이상’된다.  [47:  미국 정신의학회가 편한한 『DSM-III』의 진단기준에 의하면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를 ‘사회적 퇴출’(Social Withdrawal)로 정의하고 있다. 稻村博ㆍ 齊藤環, “ひきこもり槪念の歴史(1)” (東京 : メディカルノート、2017), 68. 진설헌 52쪽에서 재인용]  [48:  여기에서는 가끔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를 가거나 취미 생활이나 용무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이들은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의 전단계인 ‘準ひきこもり群이라고 한다. 진설헌, 52.] 

필자(진설헌)은 이러한 일본인들의 메이와쿠 문화가 현대의 히키코모리을 양산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집단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메이와쿠라는 이상한 문화를 통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병적인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선교적 요청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데 있다.”[footnoteRef:49] [49:  진설헌, 52쪽] 

       d. 온정주의(溫情主義)와 연공서열(年功序列)
  “온정주의(paternalism)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온정주의(溫情主義)란 권력자 혹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나 종속자로부터의 권리 요구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자주적으로 급여를 줌으로써 피지배자의 불만이나 반항을 완화해서 계급적 대항관계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데올로기 내지는 지배자의 정책이다. [footnoteRef:50]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온(溫)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지배구조에서 오는 어떤 따뜻함이나 친절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천황이나 주군, 또는 사회나 조상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온(溫)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사회에서의 지배종속관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溫)에 대한 보은, 즉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온가에시(恩返し)의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이다.[footnoteRef:51]  [50:  橫山謙一 『パターナリズムの政治理論』 『現代社會とパターナリズム』 (東京 : ゆみる出版, 1997), 166. 진설헌 53쪽에서 재인용]  [51:  Ruth F.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Massachsetts: Houghton Mifflin Harcourt, 1946) 정승엽 역, 『국화와 칼』(서울: 혜원출판사, 2007), 138-142] 

  “루스 베네딕트는 이와 같은 ‘보은”의 의무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종속관계로 인한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빚을 지게 됨과 동시에 또 이 빛을 갚아야 하는데, 이 때 아무런 노력을 해도 갚을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없는 것을 가리켜 ‘기무(義務)라고 한다.[footnoteRef:52]  천황이나 국가에 대한 ‘충(忠)’이나 부모에 대한 ‘효(孝)’가 대표적이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천황의 은덕을 입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강한 집단주의적 신념이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천황과 국가에 teog 충과 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52:  Ruth F.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Massachsetts: Houghton Mifflin Harcourt, 1946) 정승엽 역, 『국화와 칼』(서울: 혜원출판사, 2007), 160-168.] 

이와는 달리 자기가 받은 만큼 갚으면 되고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부채글 ‘기리(義理)’라고 하는데, 이 때 자신을 인정해 주고, 도와 준 친척이나 이웃들에 대한 것이 있다.[footnoteRef:53] 그러니까 온정주의는 단순한 사회구조 속에서 잉태되고 양산된 것이 아니라 천황과 국가라는 강력한 헤게모니 속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온정주의가 일본 전체를 강력한 집단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footnoteRef:54] [53:  Ruth F.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Massachsetts: Houghton Mifflin Harcourt, 1946) 정승엽 역, 『국화와 칼』(서울: 혜원출판사, 2007), 161. ]  [54:  진설헌, 53.] 

  이에 비해 예수’연공서열(年功序列)’은 관공서나 기업 등에서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직위나 임금을 올려주는 인사제도’를 가리킨다. 일본식 고용의 전형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가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족의 성장에 따른 생활비 증가의 보장 등, 사회학적인 이유가 강조되어 있었다. 이것은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에이전시(agency)이론’[footnoteRef:55]으로 볼 때, 젊을 때의 임금은 한계생산력을 밑돌고, 나이가 들어 갈수록 한계생산력을 웃돌게 된다. 이것을 다시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사측에서는 노동자가 장기 재직을 하면 할수록 임금대비 한계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55:  ‘투자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밝히고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고찰하는 이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론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J. M. Ramseyerㆍ F.M. Reosenbluth, Japan’s Political Marketpla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266. 진설헌 54쪽에서 재인용] 

일본세ㅓ 이와 같은 제도가 성립된 이유로는 조직단위의 작업이 중심으로 성과주의를 채용하기 어려웠던 점과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순동해야 한다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고대로부터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하니라 집단에서 서로 돕은 일을 할 경우, 개인의 성과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조직이 원활화게 움직이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납득하기 쉬운 상화관계가 요구되어진다. 연공서열은 바로 이와 같은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공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현재 일본은 장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이와 같은 연공서열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footnoteRef:56]  [56:  진설헌, 54.] 



      (2) 일본의 종교이해
    우리는 종교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의 가장 깊은 심층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문화의 특징을 성찰하는 데는 사회구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세계관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문화가 종교를 통해 절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footnoteRef:57]  [57:  진설헌, 54.] 

       a. 신도
  신도는 일본인이나 일본의 역사학자들에 있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모르는 자연종교이다. 또한 경전이나 교의나 교조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종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는 일본인의 문화와 정서 가운데 깊이 관여하면서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신도의 기원이 될 만한 단서는 “기원전 1만년 전에부터 시작된 죠몬시대(縄文時代)의 유적”으로부터 토우(土偶)나 각종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릇들이 발견되면서 사자(死者)에 대한 제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때는 주거형태 이외세 특별히 어떤 신을 보시거나 제사를 지낸 신전이나 사당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슴 뼈라든지 상어 이빨, 혹은 그림과 같은 상징물들을 통해 당시의 종교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otnoteRef:58]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자연종교의 형태는 조금씩 체계를 갖추어 가게 되는데, 농경사회에서 성장해온 지방의 호족들은 점차 조정에 의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봄에 ‘기넨사이(祈年祭)’나 수확을 신에게 감사하는 가을의 ‘니이나에사이(新嘗祭)’ 등과 같은 신도 행사를 집단적으로 치르게 되었다. [footnoteRef:59]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자연종교가 집단적인 제의의 형태로 발전되면서 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생존과 관련된 농사를 방해하거나, 살생을 하는 행위를 공동체에 대한 죄로 간주하였고, 나쁜 병이나 여러 가지 재앙, 그리고 부정한 것도 되로 간주되었다.[footnoteRef:60] [58:  월타 카이저(Walter C. Kaiser, 19330) 박사는 “다신교적 사고방식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과 자기 백성들과 자신의 고향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Walter C. Kaiser, Jr. ,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Michigan: Baker Publishing Group, 2012); 임윤택 역, “구약성경과 선교』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113. 진설헌 55쪽에서 재인용]  [59:  五味文彦　鳥海靖、『日本史』, 23~25. 진설헌 55쪽에서 재인용]  [60:  진설헌 55. ] 

  신도(神道)’라는 표현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용명천황(用明天皇)[footnoteRef:61]에 관한 기록에서 “천황이 불법(佛法)을 믿고 신도를 숭상한다.”라고 하는데서 비롯되었다.[footnoteRef:62] 이러한 신도는 일본인들의 생활과 문화게 깊숙히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중행사로 이어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한 해의 무병장수와 가내안전을 위해 새해에 신사참배를 하는 ‘하츠모우데(初詣)’[footnoteRef:63]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footnoteRef:64] 이와 같은 행사들은 마을이나 집단 혹은 더 크게는 국가를 하나의 동질적인 것으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외부적인 침입이다. 반란에 대해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기능도 수행한다.  [61:  용명천황(用明天皇, 517-587)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아버지로 ‘재위(585-587)기간 중에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와 모노노베노모리야(物部守屋)를 제거하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시기에 집권하였다. 五味文彦　鳥海靖、『日本史』, 339. 진설헌 56쪽에서 재인용]  [62:  五味文彦　鳥海靖、『日本史』, 26. 진설헌 56쪽에서 재인용]  [63:  원래는 가장이 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새 해에 이르기까지 기원을 위해 가문이 속한 신사나 절에 가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한 신사에 매이지 않고 영험한 곳을 찾아 기원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진설헌 57.]  [64:  대표적으로 2월에는 춘분을 맞이하기 전에 붉은 콩을 뿌려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세츠분(節分)”, 3월에는 여자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히나마쯔리(雛祭り), 6월에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나츠코시노 하라에(夏越の祓)’, 그리고 10월에는 추수를 감사하여 이세신궁(伊勢神宮)에 새 쌀을 바치는 ‘칸나메사이(神嘗祭)’, 11월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원하는 ‘시치고산(七五三)’이 12월에는 한 해의 죄와 부정을 씻는 ‘오오하라에(大祓)’가 있다. 眞弓常忠, 『大嘗祭』 (東京 : ちくま学芸文庫, 2019), 155-156. 진설헌 57쪽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내부결속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획일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한 이지메가 발생하게 되었고, 외부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부작용도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footnoteRef:65]  [65:  진설헌, 57.] 


       b. 불교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538년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에 의해서이다. 이 때 중국남조의 새로운 문화가 백제를 통해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다.[footnoteRef:66] 특히 불교는 고대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쇼토쿠태자에 의해 장려되면서 불교는 국가 조직에 편입될 정도로 급속하게 세력을 얻어갔다. 승려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대신에 호국(護國)을 위해 불경을 독경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오곡풍양을 위해 의무적으로 기원을 하도록 했다. 이후로 불교는 호국불교로서의 이미지는 퇴색해가고 중앙권력을 지방에까지 효과적으로 미치게 하는 방편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의 불교는 천황와 귀족들을 위한 불교로서 민중들을 위한 불교는 점차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밀교화 된 정토신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footnoteRef:67]  [66:  백제의 성명왕(聖明王) 시대 때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해졌다고 하는 데, 이 시기를 ‘552년이라는 설도 있고, 538년 설’도 있다. 전자는 『日本書紀』에 나오는 기록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 반해 후자는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전기를 비롯해 『일본서기』보다 오래 된 사료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는 ‘538년 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五味文彦　鳥海靖、『日本史』, 22. 진설헌 58쪽에서 재인용]  [67:  진설헌, 58.] 

  “역사가 무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자 전란과 사회적 불한이 점차 가중되어 갔다. 따라서 불교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귀족과 서민들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렸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귀족을 중심으로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는 ‘경전적 불료’와 염불을 외구기만 하는 ‘염불신앙’이 서민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져 갔다.” [footnoteRef:68]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불교는 반목을 거듭하였는데, 중세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footnoteRef:69] [68:  진설헌, 58.]  [69:  보킹(B. Bocking)은 이  때의 종교직인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선불교를 예를 들면서 ‘반지성적인 가르침의 형식은 현재와 과거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형화되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Brian Bocking. Comparative Studies of Buddhism and Christianity (Nagoya: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udies, 1983), 101. 진설헌 59쪽에서 재인용]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불교는 최대의 위기를 맏게 되는데, 그것은 메이지 신정부의 복고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던 메이지 신정부는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를 국가종교로 삼고 그 중심에 천황을 두고자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불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정치를 비롯한 사회저변에 깔린 불교를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 불교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강한 긍정이라 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을 ‘호토케(佛)”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이 있는 없든 상관없이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모든 것 속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강한 등정이 일찍이 육식이라든가 음주 및 여색과 관련된 계율을 파기하는데 이르고, 특히 정토교 전통에서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불교 종파가 계율에 구애받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서 지복(至福)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불교가 있을 뿐이다.”[footnoteRef:70]   [70:  진설헌, 60.] 


       c. 유교
  “일본에서 유교는 불교처럼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신도나 불교에 비해 종교로서의 의식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유교를 ‘명교(名敎), ‘예교(禮敎), ‘공교(孔敎), ‘공자교(孔子敎)’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 종교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footnoteRef:71] 일본에 유교가 전해진 것은 불교보다 앞선 ‘513년경에 백제로부터 오경박사’에 의해 전해졌다.[footnoteRef:72] 유교사상은 다신교를 근간으로 하는 신도와 큰 저항없이 받아들여졌는데, 을미의 변 이후 사이메이천황(齊明天皇, 594-661)은 유교에 싶이 심취하여 차츰 유교와 음양도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footnoteRef:73] [71:  土田健次郎, 『儒敎入門』,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2011), 29. 진설헌 60쪽에서 재인용]  [72:  일본의 ‘고사기’에 의하면 왕인 박사가 ‘논어’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 왔다는 전승이 있기도 해서 이미 5세기 무렵에 유교가 전해졌다고 한다. 山尾幸久, 『日本國家の形成』 (東京 : 岩波新書, 1977), 23. 진설헌 60쪽에서 재인용]  [73:  河內詳輔, 『古代政治史における天皇帝の論理』 (東京 : 吉川弘文館, 2014), 54-60. 진설헌 60쪽에서 재인용] 

  그 이후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초기에는 텐무천황(天武天皇, ?-686)이 발포한 율령제도에서도 유교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유교는 인재를 얀성하고 국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과거제도가 도입되지 못해 유교 본래의 가치가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학문의 주체는 실학적인 ‘문장도(文章道)’와 도교색이 짙은 ‘음양도(陰陽道)’로 옮겨 갔다.[footnoteRef:74] [74:  福永光司, 『道敎と古代日本』 (京都: 人文書院, 2018), 10. 진설헌 60쪽에서 재인용] 

  에도(江戶) 시대가 되면서 불교에서 독립된 유교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주자학과 양명학이 불교적 수행법인 좌선과 같은 것을 없애고 순수한 학문으로서 거듭나게 도었다. 그 가운데서도 주자학은 에도막부(江戶幕府) 에 의해 ‘봉건지배를 위한 사상’으로서 채용되었다.[footnoteRef:75]  한편 야먀자키 안사이(山崎闇斎, 1619-1682)에 의해 ‘신유일치(神 儒一致)’를 주장하는가 하면, 스카이신도(垂加神道)’[footnoteRef:76]등과 같은 유교신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일본 유교의 큰 특징은 주자학이나 양명학 등과 같은 것이 후대의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논어와 같은 경전을 직접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성학(聖學)이나 ‘고의학(古義學)’, 그리고 ‘고문사학(古文辭學)’ 등과 같이 고학(古學)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footnoteRef:77]  뿐만 아니라 에도시대를 통해서 무가(武家)를 중심으로 한 유교는 일본에 첮착하게 되고 ‘미토가쿠(水戸学)[footnoteRef:78]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로 군주인 천황을 숭상하고 외적을 배척한다는 ‘존황양이(尊皇攘夷)’ 사상과 결합하면서 메이지유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궁중 유학자들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들에 의해 1890년 ‘교육칙어(敎育勅語),[footnoteRef:79]에도 유교의 충효사상이 도입되면서 불교가 배척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 것과는 반대로 유교는 국가의 통치 기반으로서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듯하였다.”[footnoteRef:80] [75:  岩城隆利, 『林羅山』, 日本歷史大辭典編纂委員會, 『日本歷史大辭典8券 は-ま』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9), 108. 진설헌 61쪽에서 재인용]  [76:  이것은 임제종(臨濟宗)의 승려인 야먀자키 안사이(山崎闇斎)가 제창한 것으로 “요시카와 신도(吉川神道)의 흐름을 보다 발전시켜 주자학, 음양학, 역학 등을 도입한 신도로서 집대성한 것인데 도덕성을 강화한 것”리 특징이다. 全國歷史敎育硏究協議會, 『日本史B用語集-A倂記』 (東京 : 山川出版, 2009), 34. 진설헌 61쪽 재인용]  [77:  伊藤聰, 『神道とは何か』 (東京 : 春秋社, 1930), 187. 진설헌 61쪽 재인용]  [78:  지금의 이바라기현(茨城県)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도시대(江戶時代)에 형성된 학문을 가리킨다.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국학, 사학, 신도를 결합시킨 것이다. 水戸学派, 『大思想エンサイクロペディア』 29券 (東京 : 春秋社, 1930), 187. 진설헌 61쪽에서 재인용]  [79:  교육칙어의 정식명칭은 ‘교육에 관한 칙어’로 1890년에 발표되었다. 일반적으로 천황이 정치나 행정 등에 관한 의사표시로서 전하는 것인데,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도덕교육의 근간을 이훈 칙어라 할 수 있다. 교육칙어의 내용의 핵심은 이른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신민에 관한 것이다. 中柴未純, [皇道世界觀』 (東京 : 弓越太陽堂, 1942), 235. 진설헌 61쪽에서 재인용]  [80:  유교를 종교로 보는 연구자는 소수이다. 하지만 유교의 본질을 종교로 보는 사람은 야마시타 류우지(山下龍二)와 카지노부유키(加地伸行)가 있다. 야마시카는 “천지귀신이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유교의 중심”으로 보았고, 카지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죽음과 불가분리의 것으로 간주하고 ‘조상숭배를 유교의 본질”이라고 했다. 寺田喜郞, 『近現代日本の宗敎活動 : 實證的宗敎社會學の視座から』 (東京 : ハーベスト社, 2016), 332. 진설헌 62쪽에서 재인용] 


[bookmark: _Hlk110000660][bookmark: _Hlk110007518](3) 일본문화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 분석
[bookmark: _Hlk110007538]  a. 실용주의적 현세관
  “일본에 기독교를 처음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진 예수회 소속 선교사인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 일본으로 떠나기 전 인도에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로마 예수회 본부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그는 그 편지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열심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참을 성이 강하며 신이나 그 밖의 자연의 사물에 관해 어떤 특별한 지식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footnoteRef:81] [81: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는 1549년 8월에 일본으로 상륙하게 되는데, 같은 해 11월 5일에 다시 모라게 있는 예수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다. 그가 인도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들은 일본과 그가 직접 일본에서 체험한 일본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가 직접 일본에서 느낀 일본인들은 자연을 경외하지만 감정보다 이성에 의한 사고를 하는 민족으로 기록하고 있다. 塩野和夫、『日本キリスト教史を読む』 (東京 : 新敎出版社, 2008), 10-12.) 진설헌 69쪽에서 재인용] 

  “그런데 그로부터 50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복음화 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참을성이 강하며 자연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선교적인 부흥이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본인들이 신에 관해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통계수리연구소 국민성조사위원회가 “통계적 일본인 연구의 반세기”라는 통계자료에서 ‘특정한 종교나 신앙보다 종교적인 마음이 중요하다’거나 ‘조상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otnoteRef:82]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종교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활관습이나 전통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일본인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종요의 유무와 상관없이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은 1980년 중반을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footnoteRef:83] [82:  통계수리연구소 국민성 조사위원회의 200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종교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13%로 나타났고, 조금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이보다 적은 10%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조사를 포함한 종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2001년과 2005년에 요미우리신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앙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1.5%와 22.9%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인들이 종교성이 많다는 것과 실제로 종요를 신앙한다는 결과가 불일치할 수도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종교성에 선교적인 기대를 자나치게 크게 가지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기대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石井硏士, 『現代日本の宗敎』 (東京 : 新曜社, 2011) 7-8. 진설헌 70쪽에서 재인용]  [83:  石井硏士, 『現代日本の宗敎』, 18. 진설헌 70쪽에서 재인용] 

  공익재단법인 일본생산성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종교는 중요하다’라는 인식보다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ㄱ가하는 비율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정부의 내각부가 실시한 세계청년의식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983년까지는 “44%”로 거의 같은 비율이었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3년 조사에서는 ‘종교는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인데 반해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무려 “64. 1%”로 치솟았다.[footnoteRef:84]” 진설헌은 그의 논문에서 그 이유를 “주어진 현실에서 지복을 누리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세계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실용적인가에 더 보편적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footnoteRef:85]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종교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footnoteRef:86] [84:  石井硏士, 『現代日本の宗敎』, 19-20. 진설헌 70쪽에서 재인용]  [85:  진설헌, 70.]  [86: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신명(神名)을 받고 결혼할 때는 교회나 결혼식을 위해 교회처럼 만들어진 곳에서 기독교식으로 그리고 장례는 불교식으로 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실용주의적 종교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진설헌, 70.] 


b. 범신론(汎神論)적 종교관
  “범신론(pantheism)은 ‘모든 것은 세계의 바깥에 있는 신, 즉, 창조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원론적 유신론과는 다르다. 범신론은 이와 같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부정하고 모든 것은 창조자의 현현이거나 창조자가 그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footnoteRef:87] 특히 범신론에서는 신의 내재와 편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것을 신이라고 하는 일원론적 사고를 가진 범신론은 비인격적 원리로서의 신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신론은 역사상 그 자체로서 존재 해 왔다기 보다는 다양한 종교와 혼합이나 습합을 통해서 존재해 왔다.”[footnoteRef:88] [87:  藤澤賢一郞,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か)』 (東京 : 小學館, 2020), 11-14. 진설헌, 71쪽에서 재인용]  [88:  이러한 범신론이 자연숭배, 다신교, 애니미즘과 동의어로 쓰인데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종교, 특히 유신론적 종교의 이론적 사변이나 신비주의 또는 조상숭배와 같은 것과 습합이 되면서 비슷한 유형의 범신론을 발견할 수 있다. T. S. Miller “From Bodily Fear to Cosmic Horror(and Back Again): The Tentacle Monster from Promordial Chaos to hello Cthullu.” Lovecraft Annual 5. (New York : Hippocampus Press, 2011), 121-124. 진설헌 71쪽에서 재인용] 

  “고대의 일본인은 산이나 강 그리고 바다의 섬이나 거대한 돌, 거목이다 짐승 그리고 거울이나 칼, 불, 바람, 번개 등과 같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 속에 신들이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자연과 고나련된 것을 신성시 하는 감각은 오늘날의 신도의 근본적 개념으로 남아 있는데, 고이즈미 야쿠모(小泉八雲, 1850-1904)[footnoteRef:89]는 이것을 “신도의 감각(神道の感覺)”이라 불렀다.[footnoteRef:90] 그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의 범신론적 사상이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일본인들의 종교적 감각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산이나 바다에 있는 저승 어딘가로 떠난다고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8)부터 지금까지 후지산을 신으로 모시는 ‘후지코(富士講)’[footnoteRef:91]와 같은 산악신앙도 고대의 신도의 감각을 그대로 답습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악신앙도 고대의 신도의 감각을 그대로 답습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신론적 세계관은 강이나 늪, 저수지와 같은 것에는 물의 신이 있고 농업용수나 생활 용수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신앙은 신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는 신성한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의 상류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이 신의 세계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졌다.”[footnoteRef:92] [89:  그리스 출신 신문기자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일본에 거주하면서 수필과 일본민속학을 연구하였다. 진설헌, 71.]  [90:  야마오리 테츠오(山折哲雄, 1931-)는 고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영혼관에는 3가지 기능이 분화되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영혼이 선한 쪽으로 분화해서 ‘신’’이 되거나 나쁜 쪽으로 분화해서 ‘귀신’이 된다. 그리고 ‘사물’이 되어 자연계에서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난다.” 山折哲雄, 『日本人の靈魂觀』 (東京 : 河出書房新社, 2011), 39. 진설헌 71쪽에서 재인용]  [91: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3,776미터의 산으로 불의 여신 고노하나노사쿠야히메(木花開耶姬)가 있는 것으로 신앙되고 있다. 후지코(富士講)는 에도시대부터 에도를 비롯한 관공지역을 중심으로 후지산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로 성행하였다. 현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유엔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다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심적인 활동으로는 후지산을 오름으로서 속세에서의 자신의 모든 죄가 정화될 뿐만 아니라 죽음세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필자(진설헌)는 후지산 정상을 9번 오르면서 후지산을 신앙하는 이들이 그 산을 오르면서 불을 피워 후지산의 제신을 제사하는 의식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후지산에 오르는 행위를 산행으로 여기지 않고 그와 같은 행위 자체를 산을 숭배한다는 의미로 ‘등배(登拜)’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불의 여신을 제사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정화 받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 받는 의식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오르는 것이다. 진설헌 72.]  [92:  鈴木正崇, 『山岳信仰-日本文化の根底を探る』 (東京 : 中央公論新社, 2015), 182. 진설헌 72쪽에서 재인용] 

  한편 이러한 범신론적 세계관은 일본인들의 신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연과 사물 그리고 자연의 현상 속에 있는 셀 수없이 무한히 많은 신들을 가리키는 ‘팔백만의 신들(八白萬の神々)’에서 찾아 볼 수 있다.[footnoteRef:93] [93:  진설헌 72.] 

  한편 이와 같이 무한한 많은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비록 신이라 할지라도 신을 영원할 초월자나 절대자로서가 아닌 인간에 의해 등급화 되고 또는 인간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신이다. 일본서기[footnoteRef:9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의 신(天つ神)은 죽는 일이 없지만, 땅의 신은 죽어서 땅에 묻힌다. 비록 신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같이 살다가 죽어서 신령이 된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관이 일본인들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footnoteRef:95] 그런데 이와 같이 신의 죽음이 설정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일본의 신화에 등장하는 황조신이 ‘아마테라스(天照大神)’는 천상의 신이면서 지상에 내려온 첫 번째 신이다. 그런데 아마테라스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메노오시호미미(天忍穗耳尊)’[footnoteRef:96] 역시 땅의 신에 속하지만 죽지 않는다. 그런데 세 번째 땅의 신이자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瓊瓊杵尊)부터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 계보상으로 니니기의 증손자인 ‘진무천황(天武天皇)’이 일본의 제 1대 천황의 계보를 시작한다. [footnoteRef:97] [94:  일본서기는 나라시대에 성립된 일본의 역사서로 현재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는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 된 정사로서 720년에 완성되었다. ‘육국사’ 가운데 제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들의 대로부터 41대 천황인 지토천황(持統天皇 690-697)의 시대까지 다루고 있다.’ 遠山美都男, 『古代の皇位繼承 天武係皇統は實在したか』 (東京 : 吉川弘文館, 2007), 325. 진설헌, 72쪽에서 재인용]  [95:  佐々木騰彦, 『日本人の宗敎意識とキリスト敎』, 66. 진설헌, 72쪽에서 재인용]  [96: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아마테라스(アマテラス)와 스사노오(スサノオ)의 계약에 의해 태어난 다섯 아들 가운데 장남이다. 西弓一民, 『新潮日本高典集成 古事記』 (東京 : 新潮社出版, 2014), 108. 진설헌 73쪽에서 재인용]  [97:  西弓一民, 『新潮日本高典集成 古事記』, 108-109. 진설헌 73쪽에서 재인용] 

  진설헌은 이와 같은 신의 죽음이 천황 계보의 신적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본다. 왜냐한면 이들의 신화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죽어서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조건하에서는 살아 있는 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는 결국 ‘천황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은 일본인들의 무종교성과 신에 대한 범신론적 사고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데, 이들의 범신론적 종교관에서는 이들이 숭배하거나 믿는 대상이 반드시 신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자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footnoteRef:98]  [98:  진설헌 73. ] 

  그러나 이와 같은 범신론적 종교관이 언제나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인 신도나 불교의 제의적 관습 속에 범신론과 관련된 세계관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다양한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영들 혹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 있는 자에게 재앙을 준다’고하는 “타타리(祟り”[footnoteRef:99]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footnoteRef:100] [99:  이것은 신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것으로써,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대 그것을 강력한 영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대표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기근, 역병과 같은 것을 신의 진노의 현현으로 보는데, 이 밖에도 신의 뜻에 반하거나, 공동체에 대해 죄를 지었거나, 조상에 대한 공양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도 해당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타타리(祟り信仰)이라고 한다. 常光徹, 『しぐさの民俗學』 (京都 : ミネルヴァ書房, 2006), 190. 진설헌 73쪽에서 재인용]  [100:  진설헌 73.] 


c. 불교적 내세관 
  일본인들의 종교에 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footnoteRef:101]  진설헌은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사화의 공업화이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객관적으로 검증불가능한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제거하고 한다. 둘째, 생활의 도시화이다. 일 인해 전통적인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종교와 연결고리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있다. 셋째, 사회의 민주화이다. 프랑스혁명을 시작으로 사회의 민주화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초월자에 대한 기대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footnoteRef:102]  [101:  국학원대학(國學院大學)의 21세기 COE프러그램에 의한 조사와 NHK방송 문화연구소의 ISSP조사 등에 따르면 고령자의 신앙심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石井硏士, (現代日本人の宗敎), 12. 진설헌, 73쪽에서 재인용]  [102: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우에다 미츠마사(上田光正)는 “일본이 이와 같은 사회적 세속화를 겪고 있는 이유를 국가 신도를 포함한 신도와 불교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가 앞으로 일본과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 비관적이라고 말한다.” 上田光正, 『日本人の宗敎性とキリスト敎』, 30. 진설헌 74.] 

그러나 사람들의 이와 같은 세속화 현상으로 인해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것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영혼의 존재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아사히신문이 ‘죽음이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완화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6%”인데 반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을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ootnoteRef:103] 그런데 “인간은 죽음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존재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46%”였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42%”로 종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반해 죽음 이후에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footnoteRef:104]  [103:  진설헌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있어 종교의 기능적 역할은 죽음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종교나 종교단체에 개인의 선택에 의해 소속되어 있는 경우보다 집안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집안 중심의 종교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 한다. 진설헌 74. ]  [104:  島園 進, 『日本人死生觀を読む』 (東京 : 潮日新聞出版, 2012), 48-49. 진설헌 75쪽에서 재인용] 

진설헌은 일본인의 내세관이 신도나 유교에 비해 불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는 점과 불교가 6세기 전래된 이후로 일본인들의 삶과 죽음의 지배적인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내세관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footnoteRef:105] [105:  2013년 일본정부가 펴낸 종교연감에서는 “불교 인구가 8470만 명으로 나와 있고, 전국에 7만5천여개의 사원과 30만 개 이상의 불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브리캐니커 국제연감 2013년 판에서는 전 국민의 99%의 일본인이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불교도라고 되어 있다.” 總務省, 第六十三回 日本統計年鑑 平成26年, (東京 : 日本統計協會, 2014), 141. 진설헌 76쪽에서 재인용 ]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직장생활과 선교사역을 포함해 현재 16년째 거주하면서 일본인들의 세계관에 대해 직접 관찰한 결과와 함께 문헌자료들을 토대로 불교가 일본인들의 세계관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왔다. 예를 들면 일본인들은 가정에 불단(仏壇)[footnoteRef:106]을 모셔놓고 매일같이 직계의 조상을 공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있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종교적 행위나 우상숭배로 보지 않고, 일본인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히간(彼岸)[footnoteRef:107]이나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하는 오봉(お盆)과 같은 날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공양하거나, 조상의 영을 연기나 향이나 촛불등과 같은 것으로 안내하여 집으로 불러오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footnoteRef:108]  [106:  불단(仏壇)의 유래는 고대 인도에서 토단(土壇)위에 세워진 집의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685년 천문천황(天文天皇, 1532 – 1555)이 ‘각 가정마다 불상을 만들어 모시거나 불경을 놓아 예배 공양하라’『諸國の家每に仏舍 (ほとけのおおとの)を作り、乃ち仏像(おとけのみかた）及び経を置きて以て礼拝　供養せよ』는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기원으로 삼는다. ヨルンㆍボクホベン, 『葬儀ト仏壇』 (東京 : 岩田書院, 2005), 162. 진설헌 77쪽에서 재인용]  [107:  “고대일본에서 806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정토사상이 말하는 ‘극락정토(極樂淨土)는 서쪽이어서 춘분과 추분은 태양이 동쪽 한 가운데서 뜨고, 서쪽 한 가운데로 지기 때문에 이 때 사람들은 서쪽으로 지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거나 조상들의 극락정토를 비는데서 ‘히간(彼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사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나 중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일본 고유의 것으로 여겨진다. 伊藤唯進, 『仏敎民俗學大係 仏敎年中行事』 (大阪 : 名著出版, 2016), 35. 진설헌 77쪽에서 재인용]  [108: ] 

“사실 일본에 전하여진 고대 ‘나라불교(奈良仏敎)’[footnoteRef:109]에서는 죽음이나 죽음 이후와 관련된 세계관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된 수양과 학문적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헤이안 시대(平安時代)가 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현세에서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내세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정토신앙(淨土信仰)[footnoteRef:110]으로의 극락왕생을 이루고자 하는 ‘염불신앙’[footnoteRef:111]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정토신앙으로서의 극락왕생을 이루고자 하는 ‘염불신앙’과 조상을 공양함으로써 현세의 복을 이루고자 하는 기복신앙이 서민으로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산되어 왔는데, 지금도 이러한 신앙은 일본인들의 세계관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footnoteRef:112] [109:  “나라불교(奈良仏敎)”는 남도육종(三論宗, 成實宗, 法相宗, 俱舍宗, 華嚴宗, 律宗)”이라고도 하는데, 민중의 구제보다 진호국(鎭護國家)를 이념으로 하는 일본의 고대 대승불교를 가리킨다. 大久保良峻編, 『新ㆍ八宗鋼要 日本仏敎諸宗の思想と歷史』 (京都 : 法藏館, 2001), 193. 진설헌 77쪽에서 재인용]  [110:  정토신앙은 이른바 불교의 종말론과 같은 신앙을 가리키는데, 이는 불교의 말법사상과 관련하여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한 불안으로 극락정토라는 내세에 모든 기대와 소원을 비는 염불신앙이라 할 수 있다. 中村元 『廣說仏語大辭典』 (上) (東京 : 東京書籍, 2001), 889. 진설헌 78쪽에서 재인용]  [111:  “수행자가 부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육신으로 있으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어 살아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田中公明, 『性と死の密敎』 (東京 : 春秋社會, 2012), 254. 진설헌 78쪽에서 재인용]  [112:  伊藤唯眞, 『淨土の聖者空地』 (東京 : 吉川弘文館, 2005), 349. 진설헌 78
쪽에서 재인용] 

[
d. 결어

지금까지 살펴 본 진설헌의 논문에서 그는 일본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선교 전략으로서 진설헌은 엘렌틱스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케리그마의 목적, 즉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엘렝틱스을 통한 죄의 확신과 함께 회개의 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footnoteRef:113]  [113:  진설헌, 152.] 

필자는 이들은(일본인들)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69
돈 리차드슨은 일반은총의 영격에서 나타난 지고신 개념을 선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70
호리코시 노부지는 중간영역에 속한 신과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불리는 신이라는 호칭인 ‘카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라 하였다. 170 일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이만 중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800만의 신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는 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창조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창조주역성경을 간행하였다. 171
 ]



